
20091110 경산대종사 부도 참배

종단 정화의 대공로자 경산 대종사 부도를

참배하며 올리는 발원문

여러 선현들과 함께 온몸을 던져 청정 종단을 재건하신 경산 대종사님이

시여!

소납은 제3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 대종사님을 위시한 종단 정화의 

대보살님들의 원력행을 찬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그 유지를 길이 계승 발

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아보면 경산 대종사님과 같은 대보살행이 없었다면 한국불교 1천7백년

을 오롯이 전승한 우리 청정종단이 어찌 존재하겠습니까?

제33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소납은 대종사님들께서 만난萬難을 각오하며 

정화를 천명하고 이루고자 하신, 청정 종단의 건립과 부처님 정법의 회복, 

그리고 민족전통문화의 창달이라는 대원력을 실현하는데 모든 정진력을 다

하겠나이다. 

아울러 소납은 선현들의 정화정신을 현창顯彰하고 종도대중을 화합케 하

며, 승가교육의 진흥과 포교, 인재양성을 통하여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총무

원장이 되고자 발원하나이다. 

제불보살님과 승단 정화를 성취하신 대종사님들이시여! 부디 소납의 이

러한 발원이 성취되도록 무한한 지혜와 원력을 베풀어 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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